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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의 발원지 뜸봉샘생태공원

해발897m자작나무숲 수달등휘귀동식물서식

진안용담댐 무주군등17개시군물길따라서해로

뜬봉샘품고있어 물뿌랭이마을

장수군 마을협력주민에코매니저 해설사양성

자연 역사적가치알리고생태관광발전노력지속

전북장수군은개발에서한발비켜나자연의아름다

움을 간직한자연환경으로재조명되고있다.

백두대간, 금남호남정맥의산줄기와금강, 섬진강의

물줄기가어우러진산과물의고장. 장수는산림이전

체면적의 75%를차지하고있고, 훼손되지않은원시

림과풍부한물길이형성되어있어다양한생물이서식

하는천연생태지역이기도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곳은 장수읍 신무산 8부

능선에 자리한 장수 뜬봉샘 생태공원과 수분마을이

다.지난해11월이곳은환경부와문화체육관광부로부

터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됐다. 환경적으로 보전가치

가있고생태계보호의중요성을체험할수있는가치를

인정받았기때문이다.

뜬봉샘생태공원과수분마을로 2시간힐링여행을

떠나보자.

깊은 산속 옹달샘과 동화속 자작나무 숲을 가진

뜬봉샘생태공원

신무산의금남호남정맥이둘러싼 뜬봉샘생태공원

은그자체로한폭의풍경화다. 이일대는금강수계물

관리종합대책에따른수원함양보호림으로지정된보호

구역이다. 이구역내에뜬봉샘이있다. 깊은산옹달샘

뜬봉샘 .이샘은4대강의하나인금강의발원지,즉첫

물이솟아나는곳이다.

뜬봉샘 생태공원은 뜬봉샘 물뿌랭이에서 연원하

는물길은물론이와연계된생태공간을말한다. 이곳

에선금강천리시작점에자리한자연의품에서고요한

물소리와함께특별한자연의이야기를들을수있다.

자작나무숲과 수국정원 등이 아름답게 조성돼 있고

하늘다람쥐, 수달, 수리부엉이, 꼬리명주나비, 세뿔투

구꽃등자생하는희귀동식물도서식하고있다. 1급수

지표종인옆새우와가재가서식하는등금강의발원지

답게자연의보물을고스란히품고있다.

장수 뜬봉샘생태공원은수분마을위11만평부지에

금강사랑 물체험관(지상3층, 지상1층), 방문자센터,

물의광장, 생태연못, 자생야생화군락지, 생태놀이터

등금강의생물자원과생태를체험하고교육할수있는

생태및문화공원으로조성돼있다.

특히 겨울엔 소나무, 잣나무, 자작나무에서 내뿜는

피톤치드향이기분을좋게만들고여름에는뻐꾹나리

와산수국, 가을에는투구꽃과구절초, 그리고봄날에

는꿩의바람꽃,태백제비꽃등사계절의식생들을보는

묘미가있다.

해발897m로꽤나높은곳에위치한뜬봉샘.이곳으

로가는길목마다향토적느낌이물씬풍기는정겨운조

형물다수도나그네를반긴다. 장수 뜬봉샘자작나무

숲은강원도이남의유일한자작나무숲으로4만2064

㎡규모에자작나무 2000주가서있다. 지난해에는자

작나무숲야자수매트등산로옆에구절초18만본이식

재됐다. 자작나무와구절초는방문객들에게특별한볼

거리와힐링의시간을선사한다.

특히빼곡히자리잡은자작나무의하얀표피에숲의정

령이라고불리는지흔(枝痕)들이환상적인분위기를자

아낸다.자작나무숲을지나고나면드디어깊은산속옹

달샘인 뜬봉샘을만난다.졸졸졸흐르는물은금강의발

원지로수분천을따라흐르다금강본류와맞닿는다.진안

군용담댐과무주군,충북의영동군과옥천군,충남의공

주시,부여군,서천군등17개시군을물길따라천리길을

흘러흘러군산하굿둑을거쳐서해에다다른다.

뜬봉샘이라는 이름에는 재미난 전설이 담겨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 개국 전, 신무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는마지막날꿈에오색찬란한무지개가피어오르

며그무지개를타고봉황새가너울너울하늘로올라갔

다고한다.

봉황이올라간곳을찾아가보니작은옹달샘이하나

있었다. 그곳이바로뜬봉

샘이었다. 봉황이날아올

랐다는의미라고한다.

물뿌랭이 마을이라고

도불리는 수분마을

금강의 발원지인 깊은

산속옹달샘 뜬봉샘을지

니고있다하여 물뿌랭이

마을이라고도불리고, 신

무산에서내려온물줄기가

북으로는 금강, 남으로는

섬진강으로 흘러 들어 가

는지점에자리해 수분마

을(수분령) 이라한다.

이곳이생태관광지로성

장할수있었던것은주민

들의노력덕분이다.수분마을주민들은마을공동체추

진으로2016년 자원순환실천마을 공모당선,환경부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2009년~2017년, 3회 연속

지정) 등 큰 성과를이뤄냈다. 또 군과 마을이협력해

주민들이에코매니저로양성되고, 주민해설사들이직

접마을을소개하는프로그램도운영되고있다.

여기에수분마을 생태밥상의손맛을책임지는어머

님들은메뉴연구와개발교육에꾸준히참여하며생태

관광을발전시키기위한노력을이어가고있다.

수분마을은조선최대천주교탄압사건인병인박해

(1866) 때 피난한신자들이만든교우촌이그기원이

다. 지금도대부분의주민이천주교신자다. 또한매월

첫째주일요일엔마을내수분공소에서미사를드리기

에, 그 인문학적가치가시간이지나도변함없이이어

져온다. 특히수분마을에는병인박해이후세운 장수

성당수분공소가있다. 현재수분공소는 1920년대지

은한옥성당으로건립당시의모습이잘보존돼있다.

장수 뜬봉샘생태공원에서 수분마을까지 여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는 수분마을의 공소까지 찾으면

두시간가량걸린다. 두 시간의여행속에서뜬봉샘의

자연적가치, 역사적가치, 인문학적가치를몸소느낄

수있을것이다.

/전북일보=이재진기자,사진제공=장수군

청정매력콸콸~

백팔번뇌훌훌~

뜬봉샘생태길걷기행사참가자들이천연자연그대로의푸릇푸릇한생태연못을지나가고있다.

자작나무숲을지나서만난깊은산속옹달샘인 뜬봉샘 .졸졸졸흐르는이물이금강이된다는게신기하게느껴진다.


